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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오늘 새벽은 

온 인류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난 날이 있지요? 내가 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는 선생이 난 

날입니다. 어디서? 내 고향 월명동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환경, 배경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런 곳에서 났는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뜻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뜻을 펴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때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킨 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있는 곳에 뜻을 펴십니다. 

그와 같이 월명동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월명동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

부터 역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역사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마을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 집은 화전보다도 금 캐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 광산이 좋아서 금을 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공주에 살았는데, 아버지 형님이 거기 광산으로 취직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와서 거기에 가서 일한다는 소리 들어서 그쪽으로 머리를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

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집도 아니고 가운데 집으로 왔습니다. 만일 가운데 집이 아니었으면 곤란했습니다. 가운

데 그 집을 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내가 잘 압니다. 그것은 뭐 거울같이 압니다. 내가 왜 아는가 하니 형제들보다 내가 주

인공이라 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서 세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때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뜻만 있게 만들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 틀게 하신 것입니다. 못 나가게. 일단은 인간의 의향대로 하게 놔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둡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틀어 버립니다. 이렇게 틀고, 저렇게 트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면 마지막에 틀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이 어떻게 된 지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물

어보면 히적부적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대전으로 갔으면 대전에서 내가 있으면서 성지땅 만들어야 하는데,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은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 역으로 갔으면 내가 웃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10대 나이에 내가 대전에 나가서 살았으



면 웃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누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대(大)자가 있는 것을 그 분

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좌측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좌측 손을 또 보니까, 좌측 손이 보이지요? 화면이 굉장히 머네

요. 좌측 손에는 대(大)자가 딱 있습니다. 대자가 보이지요? 딱 보이네요. 대자가 보입니다. 대(大)자가 

아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보니까, 이 어깨 밑에 세상 사람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월남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천운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닌다. 

당신은 하늘의 역천자, 아니면 순천자, 둘 중의 하나가 된다. 극과 극의 사람이 된다.” 했는데, 선생님이 

하늘의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월명동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뜻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100% 뜻이 있습니다. 왜 뜻이 있느냐? 그것 봐 줘서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시 40:7)” 

여러분도 그렇게 낙심할 때 있으면, 요즘은 관상쟁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마을에 구주가 났다. 예수니라.” 그랬지요?

“너희를 위해서 월명동 마을에 너희의 구원자가 났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월명동 마을에, 달밝골 마을에 났다.”

그래서 달밝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여 왔는가? 월명동 마을에 사

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냥은 안 모입니다. 계속 이렇게 모여 오잖아요. 달밝골 마을에 모여 옵니다. 뭘 

보고 왔느냐? 나 때문에 왔습니다. 왜? 구원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명동 마을이 외롭고 쓸쓸한 마을이었지만, 소쩍새 우는 마을이었지만, 이곳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구주를 나게 했다.

예수님 때 베들레헴에 나듯이 똑같이 동시성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난 여러분들, 생명의 날! 금주의 말씀이지요? 이 생명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모든 섭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평강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 충만하기를 빌

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우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를 길러 주심을 감

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안녕~


